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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리오 야마노우치 이치아키 

 

 

코로나 19 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 (제 20 차) 

- 일본정부의 「긴급사태선언」에 해제 따라 - 
 

 

일본정부로부터의「긴급사태선언(4 번째)」이 9 월 30 일부로 종료가 발표되었습니다.  

그에 따라 

 

 

 「공개미사」의 중지를 10 월 1 일(금) 부터 해제합니다. 

금후, 당분간 성당활동은「대응(제 14 차)」에 따라 행하여  

주시기 바랍나다. 
 

 

 그러나, 이번 선언의 종료는,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,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대 종료를 

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. 백신접종이 늘어감에 따른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만, 

감염의 재확산을 막기위해, 3 밀을 피하기 등, 한층 더 신경써주셔서, 서로 주의 깊게 

행동 합시다. 

 

주요한 제한은 아래의 세 가지 입니다. 
 

1. 주일마사의 횟수제한 : 일요일에 1 회, 토요일에 1 회(특전미사)로 제한  

합니다만, 모든 신도가 월 1 회는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

바랍 니다. 그 경우에 한하여, 일요일 미사를 2 회 할 수 있도록 허가 합 

니다. 

2. 미사는, 계속하여, 「일본어 미사」, 혹은 「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, 신자들의  

기도나 독서의 일부를 외국어로 행하는 것」만을 허가합니다. 

3. 성당활동은 성당운영에 관한 최소불가결한 것(장례 등)을 제외하고, 계 

속하여 중지하여 주십시요. 

 

(또한, 코로나 19 가 재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지침을 발표하겠습니다) 


